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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Object Factory 
 

 

 

 

“Value Object” 를 사용하는 J2EE 시스템은 “Value Object” 계층이 매우 
자주 변경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 

 

“Value object”의 변화가 다른 시스템으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Value Object”를 어떻게 생성 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Value Object”는 자주 변경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Domain Vaule 
Object”는 도메인 객체가 변경(새로운 어트리뷰트가 추가되는 것 
등)될 때마다 바뀐다. “Custom Value Object” 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하는 유즈 케이스의 특별한 데이터 보유자이다.  “Custom Value 
Object” 는 애플리케이션의 프리젠테이션 뷰만큼 자주 바뀔 수 있다.  
대형 애플리케이션의 미디어는 심지어 10에서 100까지의 다른 “Value 
Object” 객체를 가질 수 있다. 각각의  “Value Object” 는 “Value 
Object”를 생성하는 커스텀 로직을 요구한다.  “Value Object”의 
변화로부터 다른 시스템을 보호하고 결합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이 로직을 구현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질문이 된다. 

 

EJB 1.X 애플리케이션에서 쓰는 일반적인 솔루션은 엔티티 빈에 직접 
getXXXValueObject/setXXXValueObject 메소드를 두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엔티티 빈은 이 “Value Object”를 두고, set Value 
객체의 어트리뷰트에 바탕을 둔 자신을 업데이트 하는 책임을 가지다. 
이 접근 방법이 가진 문제점은  “Value Object” 계층과 엔티티 빈 
계층이 높은 결합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어떤 엔티티 빈에서 유즈 
케이스의 특별한 “Value Object” 생성 코드를 두는 것은 대형 
애플리케이션의 매개체로 엔티티 빈과 클라이언트 간의 심각한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다. 매번 웹 페이지가 변경되고 데이터 모델의 
다른 뷰를 요구할 때, 엔티티 빈에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하고, 엔티티 
빈을 재 컴파일하고, 엔티티 빈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 리모트 
인터페이스를 재배포해야만 한다. 

 

엔티티 빈은 재사용가능한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되도록 제공된다. 
그리고, 엔티티 빈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개별적으로 조립될 
수 있다. 재사용가능한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로직과 비즈니스 로직을 완전히 분리를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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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로직과 비즈니스 로직이 개별적으로 
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몇몇 다른 솔루션은 이 시스템에서 다른 
컴포넌트가 “Value Object”에 관련된 로직의 결함도를 줄이는 엔티티 
빈을 생성하고 소비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ValueObjectFactory 에서 “Value Object”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책임을 
둔다. 

 

“Value Object Factoy” 는 엔티티 빈(비즈니스 엔티티의 한 부분)과 
같이 시스템에서 다른 컴포넌트로 부터 “Value Object”(애플리케이션 
도메인의 한 부분)와 관련된 로직을 분리한다. 새로운 뷰나 서버 
사이드 데이터의 다른 서브 셋이 필요하다. 새로운 “Value Object” 
생성 메소드는 ValueObjectFactory 에 추가될 수 있다.  이 새로운 
메소드는 “Domain Value Object” 나  “Custom Value Object” 를 
생성하도록 요구됨으로써 getter 와, 관계(relationship) 를 호출하여 
엔티티 빈 계층과 상호동작할 것이다. 

엔티티 빈 계층(JCA 커넥터, JDBC 등과 같은 데이터의 다른 소스) 과 
상호 작용할 것이다. 이 접근 방법의 장점은 엔티티 빈은 엔티티 빈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다른 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사실, 엔티티 
빈의 코드가 조금도 바뀔 필요가 없다. 

 

//domain value objects
getCarValueObject( CarPK aCarPK)
getManufacturerValueObjectForCar( CarPK, aCarPK)

//custom value objects
getCarEngineValueObject(CarPK aCarPK)
getCarBodyValueObject(CarPK aCarPK)
getCarChassisValueObject(CarPK aCarPK)
getCarAndManufacturerValueObject(CarPK aCarPK)
getCarAndDealersValueObject(CarPK aCarPK)

CarValueFactory

 
그림 1. CarValueFactory 

 

팩토리의 클라이언트가 세션 빈이던지 서블릿과 같은 비 EJB 
클라이언트에 의존하는 ValueObjectFactory 패턴을 구현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세션 빈 퍼사드을 사용할 때,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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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Factory” 는 그 메소드 안에서 다른 “Value Object”를 위한 
생성/소비 로직을 간단하게 저장하는 일반 자바 클래스로써 구현될 수 
있다. , “Value Object Factory” 가 생성하는 “Value Object”를 다른 
세션 빈이나 다른 프로젝트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 팩토리의 
타입을 제공한다. 

 

비 EJB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때 ValueObjectFactory 는 무 상태 세션 
빈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비 EJB 클라인트와 “Value Object” 사이의 
일반적인 상호작용은 그림 2.에 윤곽을 그려 놓았다. 여기에서 서블릿 
클라이언트는 CarAndManufacuurerValueObject 를 얻을 것이고, 
그래서 이 객체에 CarValueFactory 에 질의한다. CarValueFactory 는 
로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관련된 Manufacturer 엔티티 빈과 Car 에 
get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으로써 뷰 “Value Object”를 생성하고 
출력한다.  

 

CarServlet

findByPK(carPK)

new()

getName()

Network

CarAndManufacturer
ValueCarValueFactory Manufacturer

getCarAndManufacturer(carPK)

CarHome

setCarName(name)

getManufacturer()

getManufacturerName()

setManufacturerName(name)

그림 2. 세션 빈과 상호 작용하는 Car “Value Factory” 

 

“Value Object Factory” 는 어떤 “Value Object” 의 타입도 쉽게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Aggregate Value Object”( 다른 “Domain 
Value Object”를 포함하는 “Domain Vaule Object”) 의 복잡한 
계층에서도 서버 사이드의 엔티티 빈 객체 모델의 다른 일부에 매핑할 
수 있다. 엔티티 빈 계층에서 유스케이스 세부 부분을  작업하고 
복사하는 로직을 명시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복잡한 “Value Object” 
계층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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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의 결과로써 생기는 한가지 중요한 이점은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엔티티 빈이 현재 충분히 재사용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립된 애플리케이션을 작업하는 회사에서 두개의 
독립된 개발 팀을 상상해보자. 이들 두 팀은 독립된 “Value Object 
Factory”를 사용함으로써 같은 엔티티 빈의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 있다. 팀은 엔티티의 유즈 케이스의 특별한 “Value 
Object” 일부를 전달하는 “Value Object”가 가지고 있는 독립된 “Value 
Object factory” 를 사용함으로써 완전하게 재새용을 이룰 수 있다. 
엔티티 빈이 가지고 있는 “Value Object Factory”를 유지함으로써, 
개발자들은 각각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디플로이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그림 3.에 설명되고 있다. 

 

EJB Team A

EJB Team B

Application Server

Team A's
Factory

Stateless SB

Team B's
Factory

Stateless SB

Car Entity Bean

Manufacturer
Entity Bean

Car Entity BeanCar Entity Bean

Manufacturer
Entity BeanManufacturer

Entity Bean

그림 3. “Value Object Factory” 으로 엔티티 빈의 재사용 

 

“Value Object Factory” 패턴이 각각의 엔티티 빈 클래스에서 하나의 
“Value Obhect Factory”를 생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주의하자. 예들 들어, 당신이 Car 엔티티 빈을 위해서 CarValueFactory 
를 생성할 필요는 없다. 요구 사항이 간단하다는 점에서, 엔티티 빈의 
전체 집합을 위해서 “Value Object Factory”를 직접 생성할 수 있다. 
무상태 세션 빈으로 구현할 때, 이 팩토리는 “Session Façade” 패턴과 
동일하게 될 것이다. 

 

“Value Object Factory” 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읽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나, 무엇을 업데이트하는 것인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ValueObjectFactory”에 
updateXXXEntityBean 메소드에 “Domain Value Object” 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엔티티 빈의 로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작은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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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메소드를 사용하는 적절한 서버 사이드 도메인 객체로 “Value 
Object”의 어트리뷰트를 복사할 것이다. 

 

개발자에 직면하는 일반적인 어려움은 서버 사이트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단위 크리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업데이트가 
도메인 객체 레벨(예: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서 CarValueObject를 
사용하는 Car를 업데이트한다) 에서 수행되어야 하는가? 또는, 임의의 
서버 사이드 데이터의 집합이 하나의 트랜잭션(CarAndManufacturer 
“Custom Value Object”를 함께 사용하는 Car 와 Manufacturer 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같은) 에서 업데이트해야 하는가? 이상적으로 이 
결정은 요구사항 드리븐이어야 한다. 그러나, 도메인 객체 레벨의 
업데이트는 일반적으로 명사이다. 엔티티 빈과 같은 도메인 객체는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단위로 이미 잘 이해되도록 정의된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단위는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위한 좋은 시작 
포인트이다. 

 

이전 예제를 사용하면서, 애플리케이션 관리자가 Car 나 Manufacturer 
를 업데이트한다면 이 업데이트는 독립적인 UI 디스플레이로 
마쳐야한다(Car 를 위한 것 하나, Manufacturer를 위한 것 하나). 
업데이트는 수행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Car “Domain Value Object” 
이거나 Manufacturer “Domain Value Object” 이거나 단일 트랜잭션 
안에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서버에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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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Servlet

getCarPK()

findByPrimaryKey(carPK)

setName(aName)

Network

CarLocalHomeCarValueFactory

updateCar(aCarValueObject)

CarValue

setYear(aYear)

setColour(aColour)

setPrice(aPrice)

set other attributes ...

그림 4. “Value Object Factory” 를 사용하는 업데이트 

 

“Value Object Factory”에 장점은 다양하다. 

 

① 유지 보수성 증대 

애플리케이션 로직(유즈 케이스)과  데이터 객체 모델(엔티티 
빈)사이의 분리로, 두 사이는 독립적으로 진화가 가능하다. 엔티티 
빈은 더 이상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하고 재 컴파일 
하지 않아도 된다. 

② 엔터티 빈의 재사용성 증대 

서로 다른 “Value Object Factory” 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에 
맞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엔티티 빈은 프로젝트 사이에 재사용할 
수 있다. 

③ 복잡한 “Value Object” 그래프 생성 가능 

“Value Object”의 생성 로직이 앞쪽에 작성되기 때문에, 개발자는 일 
대 일, 일 대 다, 다 대 다, 사이클과 디스플레이해야 하는 엔티티 빈 
데이터의 일부로 클라이언트에 작은 단위의 제어를 제공하는 관계가 
복합된 복잡한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다. 

 ④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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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Object Factory”가 “Session Façade” 로써 사용될 때, 다중 
엔티티 빈의 어트리뷰트는 단 한번의 네트워크 호출로 전달될 수 
있다. 

 

“Value Object Factory” 패턴은 J2EE 시스템에서 “Value Object” 와 
다른 컴포넌트사이의 종속성을 유발하지 않고, 임의의 복잡한 “Value 
Object”를 생성하고 한번의 네트워크 호출로 클라이언트에 “Value 
Object”를 전달하기 위한 간단하고 일관적인 메소드를 제공하여 
유지보수성이 강하고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게 한다.  

 


